
시끼보 - 중국으로의 셔츠지 순수출을 확대 

 

시끼보는 일본에서 생산된 셔츠지(地)를 중국으로 수출하여, 봉제한 셔츠를 

일본시장으로 되수입하지 않고, 셔츠지나 셔츠로 중국시장에서 판매하는 순

(純)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. 시끼보는 그 동안 중국을 생산거점으로만 활

용해 왔었는데, 최근에는 중국의 소비수준이 높아지면서, 중국이라는 거대한 

소비시장이 점차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고 판단하고, 재빨리 중국시

장을 개척하는 데 기선을 잡고자, 중국의 한 어패럴 회사에 시끼보의 셔츠지

를 판매하고 있는데, 새로운 고객을 2∼3개 회사 늘리려 하고 있다. 

중국에의 셔츠지 순수출 규모는 2002년도에 40만m였으며, 한 어패럴 회사

에게만 수출하였는데, 앞으로 새로운 판매선을 확보하게 되면, 연간 10만∼

20만m를 증가시킬 계획이다. 2002년에는 SARS가 발생하여 판매선의 개척작

업이 3∼4개월 계획보다 늦어졌는데, SARS의 확산이 멈추었으므로 이 계획

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. 

시끼보가 이외에도 중국에 소량이나마 수출하고 있는 소재는 “아제크”, “코

트라이브”, “LS-Y” 등의 고부가가치 직물들이다. 2003년부터는 이들 직물에 

“알로에쥬”, “멜마” 등의 “치유(治癒)계 가공”을 추가한 천의 수출도 시작되었

다. 


